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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handwashing and practice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andwashing and infection 
control precaution to the student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586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through self-reported 
survey.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PC 13.0 program. 

Corresponding Author 
Eun-Ju K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344-2, Sinyong-dong

Iksan 570-750, Jeonbuk, Korea.
Tel : +82-63-840-1266
     +82-10-8629-1677

Fax : +82-63-840-1269
E-mail : ejkang@wu.ac.kr

Results : 1. Female students washed hands more frequently(7 times per day) than male students(6 
times per day). Female students washed hands for 39 seconds in the meanwhile male students 
washed  hands for 28 seconds. 
2. Handwashing after using toilet accounted for 79.6% and 72.0% in female and male students, 

respectively.  

3. Most of the handwashing was performed with faucet water (82.1%). The others were tepid 

water (54.3%), running water (98.1%) and water with soap bar (66.7%). 

4. The reason for not practicing handwashing was due to annoyingness (36.3%). 

Conclusions :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tended to wash their hands frequently. However, 
there existed a gap between the handwashing perception and practice in the previous reports 
because the observed practice was different from self-estimated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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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의 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부위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체 활동이 손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손은 갖가지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손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서 손의 사용 전에 오염 예방책을 강구하거나, 사용 

후에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

한 일련의 활동에서 가장 손쉽고 유용한 것이 바로 손 씻기 

활동이다. 오염된 손을 청결하게 하는 행위로서 손 씻기는 

개인위생실천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

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미생물이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혹은 같은 환자의 다른 부위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1).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호흡기 계통의 괴질

로 잘 알려진, 2003년 시작된 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09년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 A 질병 발생 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 예방 수칙의 하나로 손 씻기를 강조한 

바 있듯이2), 손 씻기의 효용성은 이미 일반에도 충분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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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의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미국의 미생

물학회와 질병통제센타는 일반 국민의 손 씻기 이행을 증가

시키고자 정기적으로 손 씻기 이행을 관찰하고 전화를 통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고3)
, 

국내에서도 2005년 7월에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

회 등 국내 25개 유관 단체가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를 설치

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 씻기 이행과 인식을 증진시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활

동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손 씻기에 대한 

캠페인에서는 30초 동안 손을 깨끗하게 씻을 경우 약 6만 

마리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손을 씻는 것만으

로 모든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2)고 했다.

그런데, 근래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와 노인 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높은 국민의식으로 예방 차원이든 진료 받기 

위한 일환으로든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

원 환경으로 인한 병원 감염 발생 또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4)
.

병원이라는 환경은 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밀

집되어 있고 환자 의료기구, 위생재료 등 병원균 감염원이 

많아 환자의 오염뿐만 아니라 교차감염, 비말감염 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5)
. 

그렇지만, 병원감염 대부분은 의료인의 병원감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실천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접촉으로 인한 병원감염은 의료인에 의해 많이 발생되

는데 의료인의 손은 교차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손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6,7)
. 따라서 손 씻기는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는 환자 진료 업

무의 특성상 환자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에 의해 혈액 및 

각종 분비물에 의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손 씻기

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 실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손 씻기에 대한 연구 가운데 의료인을 대상으

로 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나 손 씻기 프로그램이 의료인의 

손 씻기 실천율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8)
 병원직

원을 대상으로 한 손 씻기에 관한 연구에서,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의 손 씻기가 가장 높고, 의사와 의료기사의 손 씻기 

이행률은 낮아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보고가 있었다9)
. 또한 손 씻기의 중요성과 손 씻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병원 차원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연구
10)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 씻기에 대한 

연구로 의료종사자에 대한 연구와8-10)
 대학생을 대상으로 손 

씻기 의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11,12)가 이루어졌음에도 대학생 

중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

다.

본래 의료에 종사할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손 씻기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관에서의 손 씻기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포함한 모두를 교차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졸업 후 의료기관에 종사할 보건계열 대학생은 손 

씻기에 대한 인식이나 그 실천의 정도가 누구보다도 강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손 씻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또한 그 결과를 감염관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한 전라북도 지역에 

소속 되어 있는 보건계열 대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15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 

자료는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 조사법으로 회수된 설문 중 

결측치가 많은 설문과 오류로 판단되는 설문을 제외한 586부

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지는 선행 연구 논문을 참조하여11,12) 작성된 설문지를 

보건계열 대학생 50명에게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손 씻기와 관련하여 빈도/횟수, 시

간, 제제/소독제 사용 여부, 씻는 부위/범위, 물 사용방법, 

물의 온도, 물의 흐름, 손 건조 방법, 실제로 손을 씻는 상황, 

손 씻기의 질병예방에 대한 도움 여부와 손 씻기 수행이 안 

되는 이유 등이었다. 이 중 손 씻기 수행이 안 되는 이유는 

다중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3.0(SPSS Inc., Chiago, IL, USA)을 이

용하여 설문조사 각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손 씻기 횟수와 시간에 대한 성별과 학년별, 질병 예방 도움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 일원배치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대한 각 손 씻

기 실천 항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에 따르

는 교차분석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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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s
Male Female

p- value
Always sometimes Never Always sometimes Never

After using toilet 54(72.0) 21(28.0)   0(0.0) 407(79.6)  99(19.4)  5(1.0) 0.166

After daily home-coming 44(58.7) 25(33.3)   6(8.0) 315(61.6) 185(36.2)  11(2.2)  0.019*

Before eating 16(21.3) 53(70.7)   6(8.0) 119(23.3) 351(68.7)  41(8.0) 0.930

After touching cash 10(13.3) 36(48.0) 29(38.7) 84(16.4) 252(49.3) 175(34.2) 0.676

After coughing or sneezing 13(17.3) 44(58.7) 18(24.0) 51(10.0) 314(61.4) 146(28.6) 0.149

 * p<0.05

Table 2. Occasions of handwashing by situation   

Characteristics n(%) time t or F p-value duration (second) t or F p-value

Gender

2.018 0.308 3.768 0.085  Male  75(12.6) 6.46±3.38 28.44±23.23

  Female 511(87.4) 7.66±10.10 39.90±56.91

Year in college

0.056 0.945 1.588 0.205

  1st 318(54.4) 7.62±8.53 35.54±61.54

  2nd 116(19.8)  7.48±12.57 37.79±34.35

  3rd 152(25.8) 7.30±8.84 44.98±48.45

Self-rated advantage for 

disease prevention 

1.905 0.124 1.710 0.165
  Very helpful 278(47.4)  8.13±11.93 43.32±70.91

  Helpful 164(28.0) 7.86±8.45 36.30±31.74

  Fair 136(23.2) 6.02±3.20 31.80±30.13

  Unhelpful    8(1.4) 4.12±3.04 25.00±28.15

Table 1. Handwashing time and duration

연구성적

1. 손 씻는 횟수와 시간

본 연구 결과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 

씻기 횟수 및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나 하루 동안 손 씻기 횟수는 성별로 볼 때 여자가 

평균 7회로 남자 평균 6회보다 더 씻고 있었으며, 학년 간 

손 씻기는 평균 7회로 별 차이가 없었다. 질병 예방과 관련한 

손 씻기 항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평균 8회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도움이 된다’ 7회, 

‘보통이다’ 6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회 순으로 나타났다.

손 씻는 시간은 성별로 볼 때 여학생이 39초로 남학생 28초보

다 오래 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 별로 보면 3학년 

44초, 2학년 37초, 1학년 35초 순으로 씻고 있었으며, 질병 예방 

도움 정도로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높은 43초 동안 씻고 있었고, ‘도움이 된다’ 36초, ‘보통이다’ 

31초, ‘도움이 되지 않는다’ 25초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상황에 따른 손 씻기 실천 정도

보건계열 대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상황별 손 씻기에 대한 

조사는 항목마다 성별로, 손 씻기를 항상 하는지, 가끔 하는

지, 씻지 않는지를 조사한 결과, 남녀 통틀어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손 씻기’에 대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실천을 나타냈으

며, 항상 씻는다는 응답이 여자 79.6%, 남자 72.0%로 나타났

다. ‘외출 후 집에 들어가서 손 씻기’는 여자(61.6%)가 남자

(58.7%)보다 항상 씻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p<0.05). 식

사 전에 손 씻기는 ‘항상 손을 씻는 경우’보다 ‘가끔 씻는다’는 

응답이 남(70.7%) 여(68.7%)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돈을 

만진 후 손 씻기’의 경우 남녀 모두 ‘가끔 씻는 경우’(48.0%, 

49.3%)가 ‘씻지 않는 경우’(38.7%, 34.2%)보다 약간 높은 정도

였다. ‘기침이나 재채기 후 손 씻기’의 경우 ‘항상’보다 ‘가끔 

씻는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자 61.4%, 남자 58.7%로 나

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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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Percentage
Faucet operation 

  By hand 481 82.1

  By elbow 86 14.7

  By knee or foot step 4 0.7

  By ultraviolet sensor 4 0.7

  Others 11 1.9

Water temperature 

  Cold water 235 40.1

  Tepid water 318 54.3

  Warm water 33 5.6

State of used water 

  Running water 575 98.1

  Stagnant water 11 1.9

Soap 

  Just water 75 12.8

  Soap bar 391 66.7

  Liquid soap 89 15.2

  Hand sanitizer 12 2.0

  Others 19 3.2

Washing part (range)

  Only palm 28 4.8

  Palm and dorsal hand 144 24.6

  Palm, dorsal hand and interdigital surface 242 41.3

  Palm, dorsal hand, interdigital surface and nail 94 16.0

  Palm, dorsal hand, interdigital surface, nail and wrist 78 13.3

Drying method at home

  Paper towel 41 7.0

  Cotten towel 489 83.4

  Drying machine 5 0.9

  Natural drying 51 8.7

Drying method at outside

  Paper towel 421 71.8

  Cotten towel 8 1.4

  Drying machine 42 7.2

  Natural drying 115 19.6

Total 586 100.0

Table 3. Conditions in handwashing procedure

3. 손 씻는 과정에 따른 실천 정도

손 씻는 과정에 따른 실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수도꼭지 

작동상태와 관련하여 ‘손을 수도꼭지에 직접대고 작동하여 

사용한다’는 항목에서 82.1%의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으

며, ‘팔꿈치로 작동’이 14.7%, ‘발이나 무릎으로 작동’과 ‘적외

선 센서에 의한 작동’이 각각 0.7%, 기타 1.9% 순으로 나타났

다. 사용하는 물의 온도와 관련해서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

다 54.3%, ‘찬물’ 사용한다 40.1%가 응답했다. 또한 물의 흐름 

상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손을 씻을 때 ‘흐르는 

물’(98.1%)에서 씻는다고 응답했으며, 사용하는 비누의 경우 

‘고형 비누’(66.7%)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손 씻을 

때 씻는 부위와 관련해서는 ‘손바닥과 손등 그리고 손가락 

사이’(41.3%)를 씻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손바닥과 손등’(24.6%),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16.0%),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손

목’(13.3%), ‘손바닥만’(4.8%) 순으로 나타났다. 손을 건조시

키는 방법으로는 집에서의 경우 면수건(83.4%)을 이용하여 

건조한다는 비율과, 바깥에서의 경우 휴지나 종이타월을 사

용(71.8%)하여 건조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이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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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for impracticability Frequency Percentage

Habitual reason 198 24.6

Annoyingness 292 36.3

Busyness 115 14.3

Skin roughness 47 5.8

Disregard 16 2.0

Inconvenience 120 15.0

No reason for frequent washing 16 2.0

Table 4. Reason for impracticability(multiple answer)

4. 손 씻기가 안 되는 이유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손 씻기가 안 될 때 그 이유로, ‘귀찮

아서’(36.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습관이 안 되어

서’(24.6%), ‘손 씻는 시설의 위치가 불편해서’(15.0%), ‘너무 

바빠서’(14.3%), ‘손이 거칠어지기 때문에’(5.8%), ‘간단한 처

치이므로’(2.0%), ‘자주 씻을 필요가 없어서’(2.0%)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4>.

총괄 및 고안

손 씻기는 개인위생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각종 

질병 발생의 예방과 전파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기본적인 감염관리 방법이다.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에서도 

“1830 손 씻기” 캠페인으로 1일 8회 30초 손 씻기 운동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 손 씻기에 대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인지도 및 

실천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 씻기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세균수의 검출률은 

감소한다고 하는데13) 본 연구 조사 결과 손 씻기 횟수는 여학

생(7회)이 남학생(6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과 김11)의 

조사 결과 여자 대학생(5-7회)과 김 등12)의 조사 결과 남자 

대학생(5-7회) 그리고 이와 최14)의 조사 결과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6.7회)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최와 윤15)의 간호

대학생의 6-10회, 김16)의 병원직원의 11.2회보다는 다소 낮은 

결과였다. 또한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에서 하루 8회 정도 권

장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횟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 씻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

한 조사 결과 여학생(39초)이 남학생(28초)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김과 김11)의 조사 결과 여자 대학생 53.6%가 5-10초 

동안 씻고 김 등12)의 조사 결과 남자 대학생 47.1%가 5-10초, 

이와 최14)의 조사 결과 서울시 초중고 학생 20초, 최와 윤15)의 

간호대학생 32.6%가 9-12초라는 결과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

난 것이다. 한편 실제 손 씻는 시간을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 등17)의 조사에서 51.1%가 1-5초 씻는다고 했으며, 

김 등12)의 조사결과에서는 7초로, 김과 김11)의 조사 결과에서

는 4.42초로 나타났다. 이는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에서 권장

하는 시간 30초에 견주어 타 연구 결과는 손 씻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본 조사에서는 

손 씻는 시간이 타 연구 결과보다 양적으로 길게 나타나 상대

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손 씻기의 실천 정도가 

강력하게 진화한 결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유의성을 확인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드러난 

자료를 통해 추론한다면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들의 손 씻기

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의식이라는 관념적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손 씻기를 여러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는 강한 인식의 정도가 실제 현실에서는 충분

한 실천으로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손 씻기의 질병예방 도움 정도를 묻는 부분에서 질병예방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건계열 대학생일수록 손 씻기 

횟수와 시간이 높았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학생일수록 손 씻기 횟수와 시간이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 씻는 것이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씻고 열심히 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

을 것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상생활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이 손을 항상 씻는다고 한 

경우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와, ‘외출 후 집에 들어가서’가 

다른 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식사 전’, ‘돈을 만진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는 응답률이 낮게 나와 손 씻기에 

대한 낮은 실천율을 보였다. 이는 정 등17)의 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 결과에서도 ‘화장실에 다녀온 후’(79.4%), ‘외출 

후 집에 들어가서’(67.3%) 항상 손을 씻는다는 경우와 비슷하

였지만, ‘돈을 만진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는 각각 6.8%와 

13.7%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 등12)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경우 ‘화장실 사용 

후’(93.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침 또는 재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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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77.1%), ‘외출 후’(71.3%) 순인 반면 김과 김11)의 여자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화장실 사용 후(97.4%), 외출 

후(82.8%), 기침이나 재채기 후(69.5%) 순으로 나타나, 두 연

구 모두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보건계열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수행 정도

가 다소 낮게 나타나, 미래 보건의료직에서 다수가 종사하게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위생 개념 인식과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도모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 씻기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거나 오염을 일으키는 세

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18)를 얻는 것으로서 손 씻는 과정

에 따른 실천 정도에 따라 효과적이면서 무균적인 손 씻기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수도꼭지 작동상태를 물은 결과 

82.1%가 ‘손을 수도꼭지에 직접 대고 작동하여 사용하였다’라

고 응답하여, 김 등12)의 연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관찰 방식에 의해 나타난 결과 85.5%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오염된 손에 접촉된 수도꼭지를 손을 씻고 

나서 다시 접촉함으로써 손이 다시 오염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이들이 손 씻기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씻은 손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팔꿈치로 작동하거나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감싼 후 잠그는 것을 권장19)해야 하며, 시스템이 구비된 상황

이라면 발이나 무릎으로 작동하거나, 적외선 센서에 의해 작

동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을 씻을 때는 항균 성분이 포함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

하면 더 효과적이며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다면 손에 남아 있는 세균을 약 99.8%를 제거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보건계열 학생은 

손을 씻을 때 흐르는 물(98.1%)에서 고형비누(66.7%)와 물비

누(15.2%)를 이용하여 씻고 있었고, 물로만 씻는다는 응답은 

12.8%였다. 이는 김 등12)의 연구와 김과 김11)의 연구에서 대

학생은 거의 대부분 흐르는 물(97.4%, 96.8%)에서 비누 사용

(75.5%, 60.9%)을 한다고 응답했으며, 물로만 손을 씻는다는 

응답은 21.6%, 37.1%로 본 논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상으로 실제 관찰한 조사에 의하면 비누 사용은 

25.0%, 0.9%에 그쳤다. 정 등17)의 연구에서도 실제 관찰에서 

비누가 아닌 물로만 씻는 경우가 72.5%의 높은 결과를 보였

다. 본 연구나 타 연구논문 모두 손 씻기 의식과 그 실천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보건

위생 관련 인력에 있어서도 손 씻기 실천 이행이나 준수가 

의식/지식에 비하여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0,21)
.

손을 씻을 때 씻는 부위는 손바닥과 손가락,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손목을 깨끗이 해야 하건만 본 조사 대상자는 

13.3%만이 그와 같이 씻는다고 응답했다. 김 등12)의 연구 논

문에서 실제 관찰 결과 올바로(손바닥과 손가락, 손등, 손가

락 사이, 손톱, 손목 부위 씻기)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

다고 했다. 학생들은 주로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를 씻

고 있었다.

손 씻기 후 물기 건조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

생의 손 씻기 조사 결과, 집에서는 면수건(83.4%)을 바깥에서

는 휴지/종이타월을 사용(71.8%)하여 건조하고 있었는데, 장 

등2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집에서는 수건(81.9%), 밖에

서는 그냥 말림(71.7%)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집에서의 경우는 

본 논문의 결과와 비슷했으나 바깥에서는 건조 방법 선택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관찰조사 결과 바깥에서의 손 

건조 방법으로 김과 김11)의 연구에서의 여자 대학생(90.1%)

과 김 등12)의 연구 결과에서 남자대학생(60.0%)은 휴지/종이

타월을 가장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에

서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의료환경에서 이루

어지는 손 씻기 경우 김과 김23)의 연구와 엄과 김의 연구24)에

서 치과위생사들의 진료실 내 손 씻기와 관련한 건조방법을 

조사한 결과, 64.1%와 87.7%가 종이수건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여 조사 대상과 환경에 따라 손 씻기 

후 건조 방법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손 건조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해도 손에 남은 수분양이, 접촉에 의한 미생물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에 의한 세균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씻은 다음 잘 건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25)
. 

본 저자들은 보건계열 대학생이 다른 이들보다 감염관리에 

대한 의식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되어 손 씻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손 씻는 시간은 전반적으로 

일반 기준에 도달할 만큼인 반면,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는 

상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화장실 다녀온 후’를 제외한 나머

지 항목의 실천은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족한 

실천은 학생들이 때로 손 씻기가 안 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에서나 다른 연구 결과17,22)에서 그 

이유가 주로 ‘귀찮아서’, ‘습관이 안 되어서’라고 답변했듯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손 씻기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계열 대학생

의 올바른 손 씻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 교육과 

더불어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지역 학생의 편의 추출로 인한 

대표성의 제한, 손 씻기에 대한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을 포괄하지 못한 점에 따른 문제점, 설문조사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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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 등이 지적되므로 이에 대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한 대상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설문지와 더불어 

직접 관찰이나 면담을 통한 다양한 조사가 포함되는 등 타당

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연구방법의 적용 등이 필요할 것이

다.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 씻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감염관리 교육

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전라북도 지

역 보건계열 대학생 58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연구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손 씻기 

횟수는 여자 평균 7회, 남자 평균 6회로 여자가 더 씻고 

있었으며, 학년 간 손 씻기는 평균 7회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손 씻기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손 씻는 시간은 여자 평균 39초로 남자 평균 28초보다 

오래 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손 

씻는 것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시간

적으로 오랫동안 손 씻기가 이루어졌다.

2.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따른 손 씻기에 있어 항상 씻는다

는 응답의 경우 ‘화장실에 다녀온 후’가 가장 높은 실천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외출 후 집에 들어가서’ 항상 씻는

다는 응답이었다(p<0.05). 나머지 ‘식사 전’, ‘돈을 만진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항상 씻는다는 응답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3. 손 씻는 과정에서, 수도꼭지 작동 상태와 관련하여 ‘손을 

수도꼭지에 직접 대고 작동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

장 높았으며, 물의 상태 및 세정제와 관련해서는 ‘흐르는 

물’에서 ‘고형 비누’로 씻는다고 높게 응답했다. 또한 손 

씻는 부위와 관련하여 ‘손바닥과 손등 그리고 손가락 사

이’가 높았고, 손의 건조는 집에서는 ‘면수건’을, 바깥에

서는 ‘휴지나 종이타월’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4. 손 씻기가 안 되는 이유로 ‘귀찮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습관이 안 되어서’, ‘손 씻는 시설의 위치가 불편해

서’, ‘너무 바빠서’, ‘손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처

치이므로’, ‘자주 씻을 필요가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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